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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상교량 충돌사고 예방 위해 적극 나선다
- 해상교량 143개소, 해상풍력단지 3개소 대상 항로표지 특별점검 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해상교량 등 대형 구조물과 선박 간 충돌사고를

예방하기 위해 4월 25일(목)부터 6월 28일(금)까지 구조물에 설치된 항로표지*

시설물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.

  * 선박 통항 구역에 설치된 교량의 시설물 보호와 교량 아래를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
확보하기 위해 교량의 상판이나 교량의 기둥에 설치한 주간, 야간(등화) 식별 표지

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해외에서 컨테이너선과 교량 간 충돌사고*로 인적,

물적 피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, 국내에서 해상교량 등 대형 구조물과 선박 간

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.

  * (미국) 컨테이너선-볼티모어 인근 교량 충돌(2024. 3.), (중국) 컨테이너선-광저우시 인근 
교량 충돌(2024. 2.)

점검 대상은 부산 광안대교 등 전국 주요 해상교량 143개소와 제주 탐라

해상풍력 등 전국 해양풍력발전단지 3개소에 설치된 370여 개 항로표지 

시설물이다. 점검에서는 항로표지의 시인성, 설치 위치의 적절성, 등화시설 

점·소등 시간, 점멸 주기, 전원시설 등 설치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전반적인 

사항들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.

해양수산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

하도록 하고, 항로표지 추가 신설 등 개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

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대형선박과 교량 간 충돌사고는 그 피해가 크기 

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점검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”라며,

“우리 선박이 안전하게 해상교량을 통항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항로표지 

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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